
소재로부터 차별화가 요구되는 일본의 이너 시장 

 

겨울철에도 난방이 잘되어 따스한 장소가 많아지자, 한 겨울에 입는 이너

(inner : 속옷)로서 갖추어야 할 요구사항이 변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무실에

는 공기조화(空氣調和)가 잘 되어 있어 추위에 떨며 일하는 경우는 별로 없

다. 그러나 밖에 나가면 여전히 추우며, 또한 소비자의 요구수준이 높아져서 

오늘날의 이너는 “얇고”, “가볍고”, “직접 느낄 수 있는 따스함” 외에도 “플러

스·알파(plus α)의 기능”과 같은 “쾌적한 따스함”을 요구하고 있다. 

작년(2002년) 춘·하상품 판매장에서 신사용 이너에 대해 소비자들이 여전

히 심하게 가격을 따지는 경향도 있었으나, 뉴·이너나 기능상품 등이 잘 판

매되어 전체적으로는 바닥시세를 벗어난 것 같다. 

신사용 이너를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군제(群是)”의 경우 추·동절 상

품은 면 100%가 주력을 이루고 있으며, 베이식한 속옷들의 판매는 전년 수

준을 유지하면서 “보디·와일드(Body·wild)” 등의 캐주얼·이너나 “YG-X”의 

뉴·이너 등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  

지난 춘·하절 상품장에서도 “쾌적공방(快適工房)”의 판매가 꾸준히 이루

어졌으며, “보디·와일드”나 “YG-X”도 여전히 호조를 보여 전년 판매 실적을 

초과하였다. 특히 추·동절 상품에서 “경량보온(輕量保溫)” 시리즈 중 요즘 

가장 돋보이고 있는 발열(發熱)소재인 “핫·매직(Hot·magic)”은 여러 브랜드

에도 전개되고 있다. 

또한 “BVD” 브랜드로 이너를 판매하고 있는 후지보·어패럴도 흡한속건

(吸汗速乾)소재 “드라이·릴리스(Dry release)”가 50만 매, 비타민(Vitamin)가공 

“V-up”이 25만 매를 판매하는 등 기능소재 상품들이 호황을 보여 금액 기준

으로 전년도 실적보다도 5%가 증가한 판매고를 올렸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



는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플러스 α”기능으로 참신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

다. 

작년 추·동절 상품 판매시황은 모든 상품이 고르게 좋지는 않았지만 대

체로 꾸준한 판매를 보였던 것 같다. 그러나 소비자의 요구수준이 높아진 시

장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가격”에서 “가치”로 바뀌고 있

어, 앞으로는 “상품가치”를 높이는 것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 같다. 

‘베이식’하면서 볼륨(volume)감이 있어 두툼한 방한내의(防寒內衣) 시장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다. 끈질긴 “리피터(repeater)”들이 아직 

많기는 하지만, “레디스·이너(ladies’ inner)”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신

사용 이너에서도 “얇고 가벼운” 것들에 대한 “니즈(needs)”가 점점 커지고 있

다. 아크릴 섬유로 짠 ‘투박한’ 내의는 언제나 가격경쟁이 치열하며, 수모(獸

毛)를 혼방한 내의도 판매량이 약간 줄고 있는데도 “얇고, 가볍고, 따스한” 

기능을 갖춘 이너는 여전히 소비자의 눈을 끌고 있다. 

이들 외에도 업계에서는 소비자나 소매상들이 “발열”의 다음을 이을 차별

화 상품을 원하고 있어 새로운 시장 창조가 기대된다. 

 


